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닛폰생명, 1위 요양기업 인수로 요양시장 진출1)

□ (개요) 일본 최대 생보기업 닛폰생명은 장기요양업계 1위 기업인 

니치이 홀딩스 인수를 통해 장기요양산업에 진출함

 ◦ 니치이 홀딩스 산하의 니치이학관은 1968년 설립된 기업으로 

요양사업, 보육사업, 의료사무업, 헬스케어사업을 영위

 ◦ 니치이 홀딩스 주식을 간접보유한 투자펀드(베인 캐피탈)와 

합의한 인수 금액은 약 2,100억엔

[그림1] 닛폰생명과 니치이 학관 [표1] 장기요양기업 순위 (2021년도)

순위 기업명 매출액

1위 니치이 학관 2,673억엔

2위 SOMPO Care 1,366억엔

3위 베네세 홀딩스 1,273억엔

4위 츠쿠이 홀딩스 950억엔

5위 세콤 745억엔

□ (배경) 일본 보험업계는 포화된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에 따른 

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을 체감해왔으며 기존 본업의 특장점 

활용이 가능하고 보험과 산업연관성이 높은 요양사업에 주목

 ◦ 2023년 9월 기준 요양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총 6개사이며, 

손보그룹 Big3인 SOMPO그룹, 동경해상그룹, MS&AD그룹 외 

일부 생보사 [표2]

 ◦ 대형 손보그룹인 솜포홀딩스의 경우 기존 사업자 M&A를 통해 

단숨에 업계 2위로 올라서며, 새로운 수익기반 구축의 성공 

사례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던 상황

1) 동양경제 「닛폰생명, 요양기업 니치이 매수로 그리는 성장전략」 (2023.12.16.)

   니혼게이자이 「닛폰생명이 최대 요양기업 니치이 인수, 목적은?」 (2023.11.2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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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2] 요양사업에 진출한 일본 보험회사 현황 (2023년 기준)

보험사명 요양사업자명 재가서비스 요양시설 (호실수)

SOMPO 홀딩스 SOMPO 케어 625 27,000

동경해상일동 동경해상일동 베터라이프서비스 80 604

미쓰이스미토모 미쓰이스미토모해상 케어넷 6 223

아이오이닛세이도와 후레아이 더라이프서비스 4 N/A

소니보험그룹 프라우드 라이프 - 1,324

메이지야스다생명 선비너스 다치가와 - 137

      * 출처: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로 작성

 ◦ 닛폰생명이 이업종인 요양사업에 진출한 배경은 본업의 지속

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컸으며, 특히 주력이었던 설계사 

채널의 신계약 실적 부진*이 위기감 증폭의 계기가 되었음 

      * 2023년 상반기 개인보험 신계약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% 감소(보장금액 기준)
했으며, 2018년 상반기 대비로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

[그림2] 닛폰생명 설계사 채널 신계약 실적 추이 (보장금액)

*출처: 니혼게이자이 「닛폰생명 인수 발표, 생보 의존 탈피한 승부수」 (2023.11.29.)

 ◦ 이에 보험 외 서비스 및 신사업 발굴에 대한 니즈가 점점 확대, 

"요람에서 무덤까지, 생애주기별 보장서비스 제공"의 비전을 

내세운 닛폰생명에 있어 요양사업 진출은 비전 실현에 꼭 필요한 

요소로 떠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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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경위) 닛폰생명과 니치이는 오랫동안 제휴 관계에 기반한 여러 

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면서 기업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음

 ◦ 1999년에 제휴를 체결하고 2001년 공동출자로 건강/간병정보 

제공회사 “Lifecare Partners”를 설립, 닛폰생명 계약자에게 

니치이 전문가에 의한 치매/간병 관련 서비스를 제공

  - 동 기업을 통해 2016년부터 수익원 및 고객접점 확대의 일환으로 

간병/보육 등 라이프케어 분야의 사업을 추진

 ◦ 지금까지는 법률상의 업무범위 제한으로 인해 직접 사업을 운영

하기보다는 보험계약의 부대서비스로만 제공해왔으며, 본격적인 

시장 진출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음

 ◦ 경험이 없는 요양산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

판단하던 차 2023년 봄, 투자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던 베인

캐피탈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으며, 신시장 진출의 절호의 

찬스라고 판단해서 인수를 결정함

□ (향후 전망) 이번 닛폰생명이 업계 1위 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

일본 장기요양업계는 대형 생보사 vs. 대형 손보사의 양자 경쟁

구도가 형성됨

 ◦ 2022년도 니치이의 요양사업 영업이익은 200억엔 수준으로 

닛폰생명의 전체 영업이익(6천억엔) 대비 미미한 수준

 ◦ 그러나 평균수명 증가/고령화로 요양시장 규모는 2040년 경에는 

2022년 대비 2배 규모*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닛폰생명은 

시장 성장 이상의 수익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

    * 2022년 약 130조원 수준, 2040년에는 250조원까지 2배 성장 전망

 ◦ 그밖에 요양사업의 서비스나 인프라, 고객기반을 활용한 생명

보험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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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3] 니치이 요양시설/서비스 홈페이지


